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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30.(화) 08:00 배포 2024. 4. 29.(월) 18:00

외국인 2,641명, 한국문화 전 세계에 알린다
- 4. 30. 유인촌 장관,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발대식’ 참석
-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1,387명, ‘케이-인플루언서’ 1,254명 선발

  세계 각국에 한국을 알릴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2,641명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4월 30일 오후 2시, 한국

콘텐츠진흥원 시케이엘(CKL)스테이지(서울 중구)에서 ‘2024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발대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발대식에 

참석해 홍보활동가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14기 코리아넷* 명예

기자단 93개국 1,387명과 제5기 케이-인플루언서(K-influencer)** 97개국 

1,254명 등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총 2,641명을 공개 선발했다. 

홍보활동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한국 관련 소식을 기사와 사진, 영상 등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문체부가 운영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다양한 언어로 한국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음.

  ** 한국문화 전문 외국인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발대식은 한국문화 탐험을 위한 홍보활동가의 여정을 알린다는 의미를 

담아 ‘한류 여정의 시작!(K-Voyage Begins!)’을 주제로 진행한다. 국내에 

있는 홍보활동가 100여 명은 현장에서, 그 외 세계 각국에 있는 홍보활동가

들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활동의 시작을 함께한다. 특히 문체부는 

전 세계인이 홍보활동가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할 수 있도록 발대식을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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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는 ‘한국의 소중한 친구’

  올해 명예기자로 선발된 이란 출신 파라낙사다트 솔라트 씨는 한국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집권 왕조를 

비롯한 한국의 역사에 매료돼 유학까지 온 만큼 다양한 역사 유적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케이(K)-인플루언서로 뽑힌 스페인 국적의 알베르토 부수틸 씨는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다. 케이팝은 물론 관광, 정치, 역사 등 

한국 관련 콘텐츠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유인촌 장관은 “세계 각지에 한국의 매력을 적극 알리고, 대규모 한류 

관계망을 형성해 가는 여러분은 한국의 소중한 친구”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 각국이 문화로 소통하고 이해와 우정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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